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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적대적 M&A 가능성 일촉즉발!
크레스트증권, 지분율 12.39%로 상승 … 자사주 10.24%는 의결권 없어

최근 SK의 지분 8.64%를 확보해 1대주주로 올라선 영국계 투자회사 크레스트증권이 4월10일 SK 주식 

3.75%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율이 12.39%로 높아짐에 따라 SK의 경영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크레스트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시민단체와 접촉에 나서는 등 적대적 인수합

병(M&A)이나 그린메일(Green Mail)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.

크레스트 증권은 4월10일 공시를 통해 4월3일부터 9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SK 주식 475만7160주를 장내 

매집해 총 1572만5890주를 확보함으로써 SK의 지분 12.39%를 확보했으며, 주식매입 목적은 “수익창출”이라고

만 밝혔다.

크레스트가 SK 주식 12.39%를 확보함에 따라 SK의 최대주주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임

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이사진을 교체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
현재 SK에 대한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지분은 13.26%로 자사주 10.24%와 SK글로벌의 해외파킹(임시예치) 

지분 7.88%까지 합치면 우호지분이 32%에 이르며, 임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4% 안팎을 포함하면 SK 쪽

의 지분율은 최대 35.75%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그러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SK C&C(8.63%)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은 총액출자제한에 걸

려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0%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SK 우호지분의 의결권이 10%도 안돼 크레스트가 12.39%의 지분이면 적대적 인수합병과 그린메

일 모두 가능하며, 모든 것이 크레스트증권 마음먹기에 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SK주요 주주 및 계열사 지분 구성

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는 SK텔레콤 20.85%, SK글로벌 37.86%, SKC 47.66%, SK해운 35.47%, SK엔론 

50%, SK제약 66%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SK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재계 3위인 SK

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.

그러나 SK는 현재 2조60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가능

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우호적인 제3자인 제이너스(Janus) 등 백기사(White Knight)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

을 넘겨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어 경영권이 위협받을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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